
솔비톨, 럭키 독주에 선일포도당 제동
수요 2만7 0 0 0톤 중 선일포도당 29% 추격… 사카린 무해 판정 영향 예상

국내 솔비톨시장이 선일포도당의 판매 확대에 따라 럭키의 독점공급에서 이원공급체제로 전환, 판도

변화가 예상된다.

또 국내 솔비톨시장은 연산 2만7 0 0 0톤 규모로 확대됐으나, 선일포도당이 참여함에 따라 럭키가 주도

해온 가격체계에 제동이 걸려 솔비톨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럭키(대표 최근선)는 연산 1만7 0 0 0톤(태국 현지공장 6 0 0 0톤 포함 2만3 0 0 0톤) 규모의 솔비톨을 생산,

국내 총 2만7 0 0 0톤 규모의 시장중 5 7 %를 점유하고 있으며, 지난 8 9년 솔비톨시장에 진출한 선일포

도당(대표 김경환)은 6 0 0 0톤으로 2 9 %를, 태평양화학(수입)은 4 0 0 0톤으로 1 4 %를 점유하고 있다.

타입별로는 럭키가 액상 1만1 0 0 0톤·분말 6 0 0 0톤, 선일포도당은 액상만 6 0 0 0톤을 생산하고 있으며,

태평양화학은 액상 2 5 0 0톤·분말 1 5 0 0톤을 유럽 등지에서 수입, 전량 자가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

려졌다.

태평양화학(대표 한동근)의 주 수입선

은 프랑스의 롱프랑과 독일의 세레스

타 등이며, 일부 수입상들도 솔비톨을

수입·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9 2년 1 1월 현재 국내 유통단가는 액상

이 k g당 4 5 0 ~ 6 0 0원선에, 분말은 식품

첨가용 8 5 0원, 의약용 1 2 0 0 ~ 1 3 0 0원으로

나타났으며 이는 3년전 가격과 비슷한

수준이다.

가격이 정체된 것은 선일포도당의 국

내시장 진출로 솔비톨 가격이 안정세

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

다.

태평양화학의 솔비톨 수입가격은 C I F

기준 액상 4 5 0원, 분말 1 1 5 0원으로 나타났다.

한편, 사카린이 미국 F D A로부터 무해판정이 남에 따라 솔비톨시장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.

솔비톨은 사카린 유해논란과 때맞춰 수요가 확대돼 저칼로리 다이어트 식품, 당뇨 및 비만환자용 감

미제로 사용되며, 각종 식품·치약·담배·의약품 등의 습윤조절 및 단백질 변성방지 용도로 사용되

고 있다. 특히, 치약용 수요가 절대비중을 차지, 그동안 치약 생산·공급을 독과점해온 럭키의 솔비

톨시장 독점이 불가피한 실정이었다.

<화학저널 1 9 9 2 / 1 2 / 1 5 >

럭 키

선 일

포도당

태평양

화 학

합 계

판매량

1 1 , 0 0 0

6 , 0 0 0

2 , 5 0 0

1 9 , 5 0 0

가격

4 7 0 ~

6 0 0

4 7 0 ~

6 0 0

4 5 0

( C I F기준)

─

판매량

6 , 0 0 0

─

1 , 5 0 0

7 , 5 0 0

가격

8 5 0 (식첨)

1 2 0 0 ~ 1 3 0 0 (의약)

8 5 0 (식첨)

1 2 0 0 ~ 1 3 0 0 (의약)

1 , 1 5 0

─

1 7 , 0 0 0

6 , 0 0 0

4 , 0 0 0

2 7 , 0 0 0

5 7

2 9

1 4

1 0 0

액 상
업체명 합계 M / S

분 말

주) 럭키는 국내생산분, 태평양화학은 수입분을 나타냄

<표> 국내 솔비톨시장 현황( 1 9 9 2년)
(단위:톤, %, 원/ k g )


